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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월례 논문 발표회 및 강독회 

 
► 5월 월례 논문 발표회가 5월 17일 숙명여대 진리관 211호에서 열립니다. 이번 월례회에는 박소영 

선생님(부산대), 김종복 선생님(경희대)과 최윤지 선생님(서울대)의 발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

은 참여 바랍니다. 장소와 일정은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월례회 후 식사에 이어 강독회가 열립니다. 이번 강독회는 송상헌 선생님(고려대)께서 ‘Topic and 

focus’를 주제로 진행하실 예정입니다. 강독 논문은 본 소식지와 함께 배포해 드리며, 강독회와 

월례회 일정 및 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월례회 또는 강독회에서 다루고자 희망하시는 주제 또는 논문이 있거나, 발표를 희망하시거나 발표

자를 추천하고자 하시면 연구이사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논문 발표회: 유은정 (ejyoo@snu.ac.kr), 전영철 (ycjun@snu.ac.kr), 양정석 (yjsyang@yonsei.ac.kr), 

최승권 (choisk@etri.re.kr) 

강독회: 김종복 (jongbokkim@gmail.com), 위혜경 (hkwee@dankook.ac.kr),  

정소우 (swchung@sungshin.ac.kr)  

 

 

2. 정기 학술대회  

 

► 『한국언어정보학회 2014 정기학술대회』가 6 월 20 일(금)-21 일(토)에 서울대학교 신양인문관 

(4 동 3 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립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의미와 인지’를 주제로 한 워크샵과 

(사용 언어: 영어)와 ‘언어학과 언어처리의 만남’을 주제로 한 일반 논문 발표(사용 언어: 국어 

혹은 영어)의 두 분야로 개최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 아울러 주변의 여러 

연구자들께 홍보해 주시고 발표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워크샵 초청 특강: 

   제목: How Metalinguistic Negation Differs from Descriptive Negation: ERP and Other Evidence  

발표: 이정민 (서울대) 

   제목: Experimental syntax of genitive subject in Korean and Japanese: A view from prosody-
syntax interface 

발표: Hiromu Sakai (Hiroshima University) 

   제목: Effects of conceptual structure in on-line sentence processing: Evidence from ERPs 

발표: 권나영 (건국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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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논문 초청 특강  

‒ 제목: 유형론적 관점에서 본 한국어의 복합술어 구문 

발표: 홍재성 (서울대) 

‒ 제목: 패턴기반 다국어 자동번역 

발표: 최승권 (한국전자통신연구소) 

 

 

3. [언어와 정보] 논문 모집 
 

► [언어와 정보] 편집위원회는 상시 투고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언어와 정보]에 논문을 게재

할 분들은 소정의 논문투고신청서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음)와 심사용 논문(영문 요약 필수 포함)

을 편집위원장인 류병래 교수(ryu@cnu.ac.kr 혹은 kslijournal@gmail.com)에게 보내시면 됩니다. 

심사용 논문은 아래아 한글이나 MS Word, LaTeX 등 어떠한 조판 시스템을 사용하셔도 되며, 스

타일은 자유입니다. 그 외 논문 투고나 심사에 대한 규정은 학회 홈페이지 

(http://society.kisti.re.kr/~ksli/)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상시 투고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게재하고자 하는 특정 호수의 [언어와 정보]에 게재를 원하

시면 발간일 기준 적어도 75일 이전에 투고를 하셔야 합니다. 발간 일정과 원고 마감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 마감일을 넘겨 투고한 논문은 심사에 소요되는 시간적인 이유로 해당 호수의 [언어

와 정보]에 게재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 제18권 2호 (2014년 12월 31일 발간): 2014년 10월 15일 원고 마감 

 

► [언어와 정보]는 일반 논문(general paper) 외에도 소고(squib), 서평 또는 논평(review), 또 이에 

대한 답론(reply) 등 여러 형태의 투고를 받습니다. 논문 투고 시 투고 형태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

다. 

 

► 논문 심사료와 게재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심사료: 60,000원 (3인 심사 기준, 추가 심사시 20,000원씩 추가) 

- 논문 게재료 (3인 심사, 20쪽 분량 기준): 

1) 연구비 수혜 논문: 270,000원 (심사료 포함 총 330,000원) 

2) 연구비 수혜를 받지 않은 일반논문: 

       (i) 저자 중 한 사람 이상이 전임인 경우 170,000원 (심사료 포함 총 230,000원) 

       (ii) 모든 저자가 전임이 아닌 경우 20,000원 (심사료 포함 총 80,000원) 

- 참고 

1) 논문 출판 시 라텍 편집비를 따로 받지 않음. 

2) 논문의 분량은 최종 조판 기준 20쪽을 기준으로 하되, 30쪽까지는 별도의 추가 금액을 받지 않

으나, 31쪽부터는 쪽당 10,000원을 게재료에 추가. 

 

► 논문 투고에서 게재까지의 절차는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1] 투고신청서 작성 (투고자, 서식은 홈페이지) -> [2] 투고 (투고자) -> [3] 심사료 입금 (투고자)  

-> [4] 심사 의뢰*3인 (편집위원회) -> [5] 심사 결과 취합 (편집위원회) -> [6] 심사 결과 통보 

(편집위원회) -> (게재 확정된 경우 다음 절차 진행, 게재 불가인 경우 [6]에서 종료) -> [7] 수정 

보완요구서 (편집위원회) -> [8] 수정보완이행확인서 (투고자) -> [9] 게재료 납부 (투고자) -> 10] 

수정 논문 제출 (투고자) -> [11] LaTeX 조판 작업 (편집위원회) -> [12] 교정*3회 (투고자) -> 

[13] 출판 (편집위원회/출판사) 

 

► 논문 투고나 게재에 관하여 기타 문의사항은 메일을 통하여 편집위원장인 류병래 교수

(ryu@cnu.ac.kr 혹은 kslijournal@gmail.com)에게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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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원 가입 및 회비 납부 안내  
 

► 우리 학회는 회원 여러분들께서 납부하신 회비로 운영됩니다. 원활한 학회 운영을 위해 연회비를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비는 월례 발표회장에서 또는 아래의 학회계좌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번호: 신한은행 110-382-598367, 예금주: 김미숙) 

 

 연회비: 정회원 40,000원, 준회원 20,000원, 기관회원 100,000원 

 평생회비: 400,000원  

 

2003년 12월 이전 평생회비 납부 회원님들께서는 올해부터는 일반회원이 되어 4만원씩 연회비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아래 명단 참조) 

 

► 회원주소록은 연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소 및 이메일, 전화번호가 바뀌신 분은 변경된 내용을 총

무이사 (hanjung@skku.edu)에게 알려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주변의 교수님들과 

신진학자 및 대학원생들이 신입회원으로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5. 2014년도 회비 납부 현황   
 

► 평생회원: 강범모(고려대), 곽은주(세종대), 권희상(한밭대), 김용범(광운대), 김은주(이화여대), 김종

복(경희대), 김지영(이화여대), 노용균(충남대), 박명관(동국대), 박병수(경희대), 박소영(상명대), 박

은주(오사카대), 유은정(서울대), 윤영은(이화여대), 이기용(고려대), 이영헌(조선대), 이익환(연세대), 

이한정(성균관대), 이현우(인하대), 전영철(서울대), 정대호(한양대), 정재현(충북대), 조세연(강원대), 

조영순(전남대), 최재웅(고려대), 최혜원(이화여대), 홍성심(충남대) 

 

[2003년 12월 이전 평생회비 납부회원: 연회비 선납 처리 ~2012년] 

김경애(한경대), 김경학(수원대), 김랑혜윤(고려대), 김미경(대덕대), 김성묵(SKT), 김용환(양산대), 

김창익(호서대), 류병래(충남대), 윤애선(부산대), 윤평현(전남대), 이남근(조선대), 이민행(연세대), 

이예식(경북대), 정소우(성신여대), 정찬(동서대), 채명희(조선이공대), 채희락(한국외대), 최규련(연

세대), 최기선(KAIST), 최현숙(영남대), 한영균(연세대) 

 

► 정회원: 송상헌(고려대), 염재일(홍익대), 이정민(서울대), 이주익(경북대), 장석진(서울대), 홍민표(명

지대) 

 

► 준회원: 윤혜림(홍익대)   

 

► 명단에 착오나 누락 사항이 있으면 총무이사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6. 월례회/강독회 장소 오시는 길 

 
► 이번 월례회와 강독회는 숙명여대 진리관 211호에서 열립니다.  

 

► 숙명여대 제1캠퍼스 오시는 길: 4호선 숙대입구 역 10번 출구에서 효창공원 방면으로 왼쪽으로 돌

아나와 갈월지하도를 건너 5분 정도 도보로 직진하면 오른쪽에 제1캠퍼스 정문이 있습니다 (지하

철역에서 정문까지 도보로 약 10-15분). 버스와 자가운전으로 오시는 법은 다음 사이트를 참조하

십시오: 버스: http://www.sookmyung.ac.kr/contents/contents.jsp?cmsCd=CM0071 

자가운전: http://www.sookmyung.ac.kr/contents/contents.jsp?cmsCd=CM0072 

► 주차: 정문 입구에 있는 지하주차장을 이용하시고, 할인권을 (4시간 주차 2천원) 총무이사를 통해 

구입하시면 됩니다. 

http://www.sookmyung.ac.kr/contents/contents.jsp?cmsCd=CM0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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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캠퍼스 진리관은 아래 지도에서 4번 건물입니다 (10번이 정문).  

► 월례회 후 점심식사는 숙명여대 근처 ‘더함’ 한정식(02-707-3692)에서 있습니다.  

 

 

7. 학술대회 안내  
   

►  [CFP] Workshop on Theoretical East Asian Linguistics  

- 일시: 2014년 9월 25일~26일 

- 장소: Nantes, France 

- 사이트: http://www.teal9.univ-nantes.fr 

- 초록마감: 2014년 6월 21일 

 

►  [CFP] The 28
th
 Pacific Asia Conference on Language, Information and Computing (PACLIC 28) 

- 일시: 2014년 12월 12일~14일 

- 장소: Bangkok, Thailand 

- 사이트: http://ling.arts.chula.ac.th/paclic28/index.html 

- 초록마감: 2014년 7월 31일 



 

 5 

►  [CFP] The 2015 Annual Meeting of the Linguistic Society of America 

- 일시: 2015년 1월 8일~11일 

- 장소: Portland, USA (Hilton Portland & Executive Tower) 

- 사이트: http://www.linguisticsociety.org/content/2015-annual-meeting 

- 초록마감: 2014년 7월 31일 

 

 

 

 

한국언어정보학회 2014학년도 5월 월례회 및 강독회 일정표                    

월례회 장소: 숙명여대 진리관 211호   일시: 5월 17일 9:30 – 11:40 

 

시간 구분 발표자 논문제목 사회 

09:30- 

10:10 
일반  최윤지 (서울대) 정보구조 논의의 새 방법론: 담화 유형에 따른 정보구조 시론  

  

 

양정석 

(연세대) 

 

 

10:10-

10:50 
일반 김종복 (경희대) Variations in English Object Extraposition 

Coffee Break (10분) 

11:00-

11:40 
일반 박소영(부산대) ‘이다’와 한국어 초점 구문에 대하여 

 

강독회 장소: 숙명여대 진리관 211호    일시: 5월 17일 14:00 – 16:00                    

주제:  Topic and focus 

발표자 송상헌 (고려대) 

논문 

Büring, Daniel. 2010. Towards a Typology of Focus Realization. In Malte Zimmermann and Caroline  

Féry (ed.), Information Structure, 177–205, Oxford, UK: Oxford University Press. 

Roberts, Craige. 2011. Topics. In Claudia Maienborn, Klaus von Heusinger and Paul Portner (eds.),  

Semantics: An International Handbook of Natural Language Meaning, volume 2, 1908–1934,  

Berlin, New York: Mouton de Gruy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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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 월례회 발표논문 초록 

 

정보구조 논의의 새 방법론: 담화 유형에 따른 정보구조 시론 

 

최윤지 (서울대) 

 

이 논문은 ‘이다’를 한 자리 형식술어로 규정하고, ‘이다’ 초점구문의 명시적인 통사론적 분석을 제시

한다. ‘이다’는 서술관계를 이루는 소절뿐만 아니라, 서술관계를 이루지 않는 명사적 성분과도 직접 결

합 가능함을 주장한다. 특히 후자의 경우, 공범주 주어는 상정되지 않는데, 이 구문에서의 ‘이다’는 새

로운 정보를 문맥에 도입하는 제시표지, 혹은 초점표지로서 기능한다. 이 논문은 ‘-은 것이다’ 초점 

구문에 대하여, 형식술어 ‘이다’가 ‘-은 것’의 CP와 직접 결합하여 CP의 정보가 초점화되는 구조로 

분석한다. 또한 분열문 초점구문은 ‘-은 것이다’ 초점 구문의 기본 구조에 화제의 ‘것’절이 병합된 구

조를 갖는다. 

 

 

 Variations in English Object Extraposition 

  

 김종복 (경희대)  

 

English licenses a systematic pattern where a finite or infinitival clause is extraposed to the sentence final 

position (see Quirk et al. 1985, Biber et al. 1999, Huddleston and Pullum 2002) 

 

(1) a. Sometimes I find it difficult [to read my own writing]. 

b. In the circumstances I do not think it unreasonable of me [to ask for the return of my subscription]. 

 

This pattern involves the introduction of expletive (or ‘dummy’) it which, though morphologically identical to 

the third person singular pronoun, is not referential, and hence is unable to be assigned any semantic role 

(Postal and Pullum 1988). Note that the object extraposition in such examples is obligatory: 

 

(2) *I find [to read my own writing] difficult. 

 

This supports the idea that the object extraposition is triggered by the constraint that the heavy constituent 

needs to be at the end of sentence. Slightly different examples like these in which the end-focus and end-

weight constraints trigger the extraposition of a heavy clause and introduction of the expletive, there are 

also cases like (3) where the two are adjacent (cf. Kim and Sag 2008): 

 

(3)  a. Type I: I rely upon it that John will resign.  

b. Type II: I take it that John will resign. C 

c.. Type III: I regret it that John will resign. 

 

In such examples, the CP clause here is ‘vacuously’ extraposed in the sense that the CP here is also at the 

end of sentence. Note that these three types behave differently in many respects. For example, Type I 

involves a prepositional verb, whose putative source is ungrammatical: 

 

(4) *I rely upon that John will resign. 

 

Type II behaves like an idiom and the predicate cannot take a sentential complement, as seen from  *I 

take that John will resign. Type III, different from these two, allows the expletive to be op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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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talk, we investigate usages of the vacuous it-object extraposition in English and figure out what 

triggers such a vacuous extraposition. We also try to offer a construction-based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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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와 한국어 초점 구문에 대하여 

 

박소영 (부산대) 

 

이 논문은 ‘이다’를 한 자리 형식술어로 규정하고, ‘이다’ 초점구문의 명시적인 통사론적 분석을 제시
한다. ‘이다’는 서술관계를 이루는 소절뿐만 아니라, 서술관계를 이루지 않는 명사적 성분과도 직접 결
합 가능함을 주장한다. 특히 후자의 경우, 공범주 주어는 상정되지 않는데, 이 구문에서의 ‘이다’는 새
로운 정보를 문맥에 도입하는 제시표지, 혹은 초점표지로서 기능한다. 이 논문은 ‘-은 것이다’ 초점 
구문에 대하여, 형식술어 ‘이다’가 ‘-은 것’의 CP와 직접 결합하여 CP의 정보가 초점화되는 구조로 
분석한다. 또한 분열문 초점구문은 ‘-은 것이다’ 초점 구문의 기본 구조에 화제의 ‘것’절이 병합된 구
조를 갖는다. 

 


